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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 유무가 자아인식과 정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인 검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무단결석을 
경험한 청소년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정서문제를 차이검증과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아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에서 무단결석 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
들이 정서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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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effect of adolescents’ truancy experience 
on the self-awareness and emotional problems. For this, using the data of 2016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w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elf-awareness and emotional problems of adolescents who experienced truancy and 
adolescents who did no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olescents with truancy experience had relatively 
low self-awarenes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low scores in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However,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emotional problems, and truancy adolescents scored high in 
attention, aggression, physical symptoms, and depression. This proved that adolescents with experience 
of truancy were more exposed to emotional problems, and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 support 
system and program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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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학생의 취학률은 OECD국가에서 가장 높
은 수치1를 보이고 있고, 일과 중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
내고 있는 학교환경은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
회환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1]. 청소년기 삶에 중
요한 시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지식의 전
달과 함께 사회적 관계들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밝은 미래와 성공, 더 나은 물리적, 정신
적 건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2].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는 무단결석
은 교육의 실패와 학교중도탈락, 비행활동과 성인기의 
범죄와 같은 부정적 결과의 주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3][4]. 국내의 연구와 보고에 의하면,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 청소년의 경우 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2배의 
중도탈락률을 보였고[5], 실제 수원지법에서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살인, 강도,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 159명의 양형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학창시절을 분석한 결과, 7일 이상의 무단결석 경험
(46.2%)2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6].

외국의 경우 무단결석이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이
라고 생각하여, 무단결석과 청소년 비행 및 학교부적응
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결석 예방 및 
개입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7]. 학교
부적응 학생을 돕기 위해 학교사회복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영국의 경우 학교사회복지사(school 
social worker)라는 명칭이 아니라 출석담당관
(attendance counsellor, truancy officer)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정도로 학생의 학교출석이 학교적응에 매
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8]. 

이에 반하여 국내에서는 무단결석을 주요 변수로 두
고 진행한 연구보다는 학교 중도탈락과 학교부적응 주
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다[9-12]. 그러나 

1 2017년 OECD 주요국 평균취학률(만15 - 19세) : 한국(1위) 
87% (OECD평균 84%) 취학률은 취학적령 인구 가운데 각급 학
교에 재학 중인 학생 비율. 

  취학률 = (해당연령에 속하는 재적학생 수/취학적령 인구) × 
100

2 (복수 응답) 다음 순으로 비행또래와 어울린 범죄자(가해자) 
44.9%, 소년보호처분 받은 범죄자 29.5%, 3회 이상의 가출 
19.0%, 집단따돌림 당한 범죄자(피해자) 15.7% 나타났다. 

최근 무단결석을 주요 주제로 다양한 연구들[7][13-17]
이 우리나라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나 비행과 무단결
석과의 관계, 발생시점, 국제비교 등에 집중하고 있고, 
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외국과 같이 무
단결석을 독립된 주제로 삼고 관련 변인 간 연관성과 
영향 등을 연구하여 무단결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청소년의 3명 중 1명(37.8%)이 등교거부 의사
가 있을 정도로 학생 개개인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
며, 한국사회의 변화들(가족해체, 사회 공동체의 해체, 
청소년 유해환경의 확대 등)이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
는데 쉽지 않은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16]. 기하
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
도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만 역부족일 수 있다. 
이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요소를 강화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하다. 보호요소 중 자아인식, 정서문제 등
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치료적 접근보다는 예방
적 접근이 중요하다[18]. 과거 많은 국가에서 치료적이
고 통제적인 접근에 치우쳤다면, 최근에는 예방적 접근
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7]. 무단결석은 어느 순
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잦은 지각이나 조퇴,  
혹은 핑계를 댄 학교결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부적응 
현상이 무단가출, 학업중단, 심각한 일탈과 비행으로 가
기 위한 과정에서 하나의 방아쇠(trigger)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17]. 따라서 무단결석에 대해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예방적 접근의 중요한 요소
하고 생각하며, 무단결석의 경험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예방적 접근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과 경험이 
없는 학생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현실과 이상
을 바라볼 수 있는 자아인식과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무단결석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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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무단결석

무단결석(truancy)은 사전에 부모나 교사에게 알리
지 않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 나가지 않는 행위
로 정의될 수 있다[19].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 공
포증(school phobia), 등교거부(school refusal), 학
교결석(school absence)이 있다. 불안감 때문에 학교
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학교 공포증이라 하며, 공포증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는 등교거부라 한다. 동의를 구했든, 구하지 않았든 학
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학교결석이다. 학교공포증은 
병리적인 부분으로 무단결석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락받
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등교거부, 규정에 맞지 않은 
학교결석의 경우 무단결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무단결석의 개념

무단결석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행동
(폭력, 알콜, 약물, 자살계획, 임신 등)과 연관되기 쉽고, 
학교 중도탈락의 주요 요인이다[20]. 또한 만성적인 무
단결석은 이후 노동시장의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
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21]. 많은 학자들은 지각, 학교
결석, 무단결석, 비행을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잦은 
지각과 결석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무단결석이라는 중
간단계를 지나 비행과 범죄 등의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
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22][23].

무단결석이 일어나는 원인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
교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단

순히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무단결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
서 발생하게 된다[14][24-27]. 현재 각각의 요인에 대
한 개별적인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에서는 패
널자료에서 활용한 개인요인(자아인식, 정서문제)을 중
심으로 무단결석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았다.

*정서
외로움, 무기력
감, 사교성부족, 
자신감부족, 낮
은 자아존중감
*행동
불량한 학교 친
구들과의 사귐, 
음주나 흡연, 신
체적·정서적 장
애, 부적절한 행
동, 낮은 학구열, 
가출, 약물 등

학교가기 싫음, 싫
은 선생님, 과중한 
학업부담, 학교에 
대한 의미결여, 교
사의 열의부족, 집
단따돌림, 학습능력
부족, 서열화, 좌절
감, 싫은 수업, 지
루함, 교사와의 부
정적인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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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구열, 숙제하
지 않은 것 등

개인
요인

학교
요인

⤡ ⤢

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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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빈곤한 가족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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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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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보호체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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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터넷 왕타, 
수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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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단결석의 원인과 영향 

2. 청소년의 자아인식 

자아인식이란 나 자신이 타인과 구분됨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28]으로 
감정, 가치, 역량, 자질 등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 청소년 시기는 이러한 자아가 견고하게 
형성되는 시기로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자아인식을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자
아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주요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자아인식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사회정서발달의 중
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구  분 내  용 무 단 결 석

학교 공포증
school phobia

학교에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감 때문에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학교 가기를 아예 
거부하는 현상

-

등교거부
school refusal

심리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등교를 거부하는 현상

허락 받지 않은 
등교거부

학교결석
school  

absence
 학교를 결석하는 현상 규정에 맞지 

않은 학교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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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 존경
과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29]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잠재력을 발
휘하여 건강한 발달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힘[30]으로 
환경적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
으면 공격성이 완화되고,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에도 
긍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31-33].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 총체적, 일관적인 믿음과 느낌을 말하며, 심리
사회적 단계를 여덟 단계로 구분한 에릭슨은 청소년기
는 자아정체감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
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발달적 
성숙간의 차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끝에 형성되어 지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
애착, 또래관계, 인터넷 과몰입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 정신건강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
혀졌다[34][35].

진로정체감을 강조한 홀랜드는 개인이 가진 흥미, 능
력, 목표에 대해 알맞은 결정을 내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주
요 발달과정 중에 하나이며 진로영역에서 매우 중요하
게 다루고 있다. 

3. 청소년의 정서문제

청소년의 정서문제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에서는 주
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을 주요변
수로 사용하고 있다.

주의집중은 인지적 요소로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 필요한 자극에만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으로 
행동을 관리하며,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을 말
한다. 아동·청소년기의 낮은 주의집중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성인기에서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
다고 하였다[36][37]. 연구결과에 의하면 낮은 주의집
중은 낮은 학업성취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격성은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적 행동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핵심 연구주제로 인식되고 있으
며[30], 구체적으로 공격성은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
는 외현적 공격성과 타인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드러나
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되며 정서적 학대나 친구관
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8].

신체증상이란 의학적으로 신체기관의 이상이 발견되
지 않음에도 신체적 불편과 증상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경향을 말한다[39]. 아동·청소년에게 표면적으로 심각
성이 성인에 비해 덜한 것처럼 다루어져 왔으나 신체증
상의 빈번한 호소는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생활과 자아정체감 형성 등 많은 
부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40][41]. 

사회적 위축이란 새로운 사람이나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긴장이나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주위 사람
들과 적절한 관계의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나타내어 
사회적 또는 정서상의 발달지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
다[42]. 학대와 방임, 또래관계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경
우 사회적 위축이 심해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43-45].

우울이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뿐만 아
니라 지속적인 상실감 및 무력감과 같은 정서상태를 포
함하는 광범위한 심리적 상태로 정의된다[46]. 청소년
의 우울은 낮은 자존감, 거절에 대한 두려움, 외톨이, 자
살 등[47][48]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깊다. 우울이 원인
이 되기도 하지만 우울이 결과가 되기도 하는 등 단순
하지 않지만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정서문제는 주의집중이 안되고, 공격성이 높아지며, 
신체증상, 우울, 자살 및 비행, 공격 등 사회적 문제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 학교에서는 상담교사 배치, 자살
방지 교육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28]이 되지 못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인식 등 다양한 접근이 체계적으로 지원
되어야 한다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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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KCYPS는 국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이며, 생활·행동·의식 
등 폭넓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의 성장과 발
달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KCYPS의 표본은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
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
으로 하여 다단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이
들을 매년 추적 조사를 수행하였고 2016년 자료를 기
준으로 보면 각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학
교 1학년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2016년 기
준 고등학교 1학년(2010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한다.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
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 단계라는 점에서 분석에 제외했
고, 대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고등학교 1학년(2010년 기준 초등학교 4
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한 전체 
2,378명 가운데 무단결석 경험을 묻는 문항에 답을 한 
1,97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는 무단결석 경험을 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와 정서 측면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보는 연구이다. KCYPS에서는 자아인식을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4가지 항
목으로 구성해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정서문제 역
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이렇
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이 
항목의 평균값을 활용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의 
점수가 높도록 코딩하였다.3 자아인식의 문항 간 신뢰

3 KCYPS에서 수행한 설문문항은 긍정문과 부정문이 혼합되어 있
다. 가령, 자아존중감의 경우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문항과 “때
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다. 전자는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후자는 매

도는 .863으로 나타났고, 정서문제의 문항 간 신뢰도는 
.922이었다.

 
나. 독립변수
KCYPS자료에서는 연간 행동경험의 유무를 측정한 

문항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연간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있다. 이 문항을 독립변수로 활
용했다.

다. 통제변수
청소년들의 자아인식과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변수에 반영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기
준으로, 연령은 만나이로 서열변수로 활용했다. 가구소
득 연간 가구소득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인식은 자아존중감(10문항), 자아탄력성(14문
항), 자아정체감(8문항), 진로정체감(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정서문제는 주의집중(7문항), 공격성(6문
항), 신체증상(8문항), 사회적 위축(5문항), 우울(10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2. 주요변수 정리

 주1: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인식 정서문제 진로인식이 높도록 역코딩 하였음.
 주2: 연간 가구소득은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하였음.

질문 내용은 표준화된 척도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질문내용을 아래와 같다.

우 그렇다를 1점으로 코딩하였다.

변 수 문 항

자아인식 자아존중감(10개 문항), 자아탄력성(14개 문항) 
자아정체감(8개 문항), 진로정체감(8개 문항)  

정서문제 주의집중(7개 문항), 공격성(6개 문항), 신체증상(8개 문항), 
사회적 위축(5개 문항) 우울(10개 문항)  

성별 1. 여성 0. 남성

연령 만 나이(2016년 기준)

가구소득 연간 가구소득(단위 만원)

무단결석 유무 1. 무단결석 경험 있음 0 무단결석 경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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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질문내용

 
Ⅳ.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학생은 52% 여학생은 47%로 비슷했다. 
무단결석 경험은 55명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체로 보
자면 2.8%의 비율 보였다. 가구 연간 소득은 4,000만
원에서 6,000만원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약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4.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변 수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036 52.3

여성 943 47.7

만 연령
(2016년 기준)

15세 106 5.4

16세 1,865 94.2

17세 8 .4

무단결석 경험
무단결석 경험 없음 1,924 97.2

무단결석 경험 있음 55 2.8

변 수 문 항

자아
존중감

(10문항)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자아
탄력성

(14문항)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음식을 먹어 보는 것을 즐긴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같은 장소에 갈 때도 늘 가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가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나는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 생활은 매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금방 괜찮아진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자아
정체감
(8문항)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들의 좋은 생각을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한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진로
정체감
(8문항)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미래 계획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주의집중
(7문항)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 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공격성
(6문항)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변 수 문 항

신체증상
(8문항)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회적 
위축

(5문항)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럼을 많이 탄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 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
(10문항)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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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아인식 차이검증

먼저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들의 
자아인식 간 차이를 비교 해 보았다. 자아인식을 측정
한 4가지 항목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단결석 경
험이 있는 학생의 점수는 2.69점으로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학생의 점수인 2.79점 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t 검증의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각 0.15점과 0.17점의 
차이로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탐색하기 위해 
폭 넓게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 진
로탐색이 성인기 이후의 자아발달과 삶의 질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정체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표 5. 자아인식 차이

*p<.05, **p<.01 ***p<.001  

3. 정서문제 차이검증

다음으로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들의 정서문제에 대한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전체적인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서문제는 무단결석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세부항목별로 보자
면 각 항목별로 다양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 항목에서 무단
결석을 해 본 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중은 0.56점의 차이
로 폭이 가장 컸으며, 우울도 0.26점의 차이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정서문
제는 폭력, 가정불화, 자살 등의 2차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고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무단결석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
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정서문제 차이

*p<.05, **p<.01 ***p<.001  

가구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 164 8.3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633 32.0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881 44.5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161 8.2

8,000만원 이상 138 7.0

문 항 무단결석 경험 평 균 t값

정서문제(전체)
없음 1.93

-5.574***

있음 2.27

주의집중
없음 2.08

-5.702***

있음 2.48

공격성
없음 1.81

-7.750***

있음 2.37

신체증상
없음 1.84

-4.847***

있음 2.21

사회적 위축
없음 2.17

-.709
있음 2.24

우울
없음 1.77

-3.444***

있음 2.03

문 항 무단결석 경험 평균(S.D) t값

자아인식(전체)
없음 2.79(.297)

 2.324**

있음 2.69(.268)

자아존중감
없음 2.60(.196)

1.173
있음 2.56(.256)

자아탄력성
없음 2.90(.417)

.599
있음 2.87(.412)

자아정체감
없음 2.70(.409)

2.739***

있음 2.55(.375)

진로정체감
없음 2.96(.613)

2.128**

있음 2.7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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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귀분석 결과

앞선 차이검증에서는 무단결석 경험이 자아인식 측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
고, 정서문제 측면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세
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아인식에서도 자아정체감 진
로정체감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자아인식
과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 해 본 
뒤, 무단결석 경험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표 7]와 [표 8]은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자아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자아인식

B t

성별 (남성=0) -.042 -1.913*

교급(중학교=0) -.063 -.305

연령 -.057 -1.913

가구소득 0.23 3.944***

무단결석유무(없음=0) -.053 -1.113

상수 3.724 7.183***

R2 .016

*p<.05, **p<.01 ***p<.001  

우선, [표 7]을 살펴보면 무단결석의 경험에 따른 자
아인식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발견하지 못 하였다. 앞선 
t검정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서 유의한 수
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구소득, 
성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무단결석 경험의 유무
에 따른 자아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8]는 정서문제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이다. 정서문제에 대한 결과는 자아인식의 결과와는 다
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
다.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에서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체 평균으로 살펴보아도 정서문제에 있어서 회귀계수 값
이 0.368로 그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대한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아
인식과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차이검증과 다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서문제(전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B t B t B t B t B t B t

성별(남성=0) .168 7.415*** -.006 -.257 .103 4.099*** .188 7.191*** .060 1.715 .207 8.114***

교급(중학교=0) -.306 -.902 -.301 -.801 -.185 -.491 -.317 -.808 -.346 -.657 -.379 -.992

연령 .079 1.638 .033 .526 -.008 -.147 -.049 -.875 .235 3.119 .132 2.415

가구소득 .799 1.603 -.26 -2.337* -1.00 -1.816 -.860 -1.499 -.318 -4.119*** -.676 -1.205

무단결석유무
(없음=0) .368 4.772*** .321 3.821*** .568 6.637*** .411 4.609*** .040 .331 .248 2.859**

상수 .783 .925 1.907 2.069* 2.118 2.255* 2.887 2.949** -1.098 -.835 -.018 -.019

R2 .043 .013 .035 .040 .016 .042

*p<.05, **p<.01 ***p<.001  

표 8. 정서문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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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자아인식이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정 결과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에서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
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무단
결석 경험은 자아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치나 그 수
준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정서문제에 있
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t검정 결과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주의집
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무단결석 유무는 정서문제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무
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학
생들에 비해 정서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미미하지만 자아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
향을 보였고, 정서문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무단결석에 대한 관리·대응을 함에 있어 지속적이고 포
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취
학 및 무단결석 등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며 학
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적극적
인 개입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보급한 관리 대응
의 흐름도를 보면,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후에는 취학을 유지하는데 주된 방점이 맞
추어져 있어 보인다. 물론 안전학보와 취학유지도 중요
한 부분이지만 정서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무단결석 
학생들의 심리적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이고 포괄적
인 개입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무단결석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문가 또는 지속적인 멘토링
이 가능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
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구훈
(2003)의 연구에 의하면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생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사회정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경우 전
문가의 상담·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개입이 필요한 부분
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신속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멘토링 등을 통해 또래나 성인 멘
토가 무단결석을 경험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
여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상
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무단결석을 경험한 학생들과 그
렇지 않은 학생들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단
결석 학생들에게 개입할 때 획일적인 프로그램이 아니
라, 이 학생들의 경험하는 어려움과 상황을 고려한 프
로그램을 더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무단결석을 경험한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학년과 시기를 기
준으로만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안정적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다른 학년과 시기에도 안정적
으로 나타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한인영, 홍순혜, 김미란, 김기환, 학교와 사회복지, 학
문사, 1999.

[2] J. Heckman, “Policies to foster human capital,” 
Research in Economic, Vol.54, pp.3-56, 2000.

[3] E. M. Garry, “Truancy : First step to a lifetime 
of problem,” Juvenile Justice Bulletin, pp.1-7, 
1996.

[4] 김선아, “학업중단청소년 중 비행과 일반청소년의 개
인사회적 요인과 중단 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0, pp.216-226, 
2012.

[5] 이혜경, “교사들이 지각한 청소년 행동문제와 위기문
제 현황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Vol.14, No.1, 
pp.239-271, 2012.

[6] 중앙일보, “학교폭력이 도화선... 강력범 45%는 가해
자 16%는 피해자였다,” 2012.5.3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Vol. 21 No. 6378

[7] 김동하, “청소년 무단결석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
구,” 소년보호연구, Vol.29, No.4, pp.23-48, 2016.

[8] 주석진, 조성심, 라미영, 방진희, 엄경남, 이종익, 전구
훈, 학교사회복지론, 양서원, 2020.

[9] 한정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경
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0] 김애진, 정원철,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 차이와 차별을 넘어 융화되기,” 
학교사회복지, Vol.21, pp.217-242, 2011.

[11] 김현주, “빈곤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 비교분석 연구,” 학교사회복지, Vol.20, 
pp.1-22, 2011.

[12] 최효진, 임수원, 김기남,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
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21, No.3, pp.609-624, 2008.

[13] 정혜원, 박윤환, “신 비행지표 활용을 통한 청소년비
행에 대한 무단결석의 역할 분석 –학교만족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Vol.20, 
pp.269-305, 2012.

[14] 전구훈, 무단결석 학생의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 학교사회복지서비스 이용학생을 중심으로, 숭실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5] 조미경, 김희영, “무단결석과 청소년 비행경험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Vol.20, No.6, pp.103-125, 
2013.

[16] 이휘인, “고등학생 무단결석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Vol.29, No.4, 
pp.201-229, 2016. 

[17] 김동하, “청소년의 최초 무단결석 발생시점과 영향요
인에 관한 연구: 생존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Vol.25, No.2, pp.341-362, 2018.

[18] 김성이, 조학례, 노충례, 신효진, 청소년복지론, 양서
원, 2010.

[19] A. Sheppard, “Development of School 
Attendance Difficulties: Exploratory Study,” 
Pastrol Care, pp.19-25, 2005.

[20] 배영태,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
상담연구, Vol.11, No.2, pp.23-35, 2003.

[21] 허준, 이창배, “청소년 무단결석에 대응하는 미국의 
맞춤형 경찰활동,”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5, 
pp.209-227, 2012.

[22] 한영희, 조아미, “무단결석 청소년의 생활과 진로,” 
미래청소년학회지, Vol.5, No.3, pp.29-53, 2008.

[23] R. Dembo, R. Briones-Robinson, R. A. Ungaro, 
L. M. Gulledge, L. M. Karas, K. C. Winters, S. 
Belenko, and P. E. Greenbaum, “Emotional 
psychological and related problems among 
truant youths: An exploratory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20, No.3, pp.157-168, 2012.

[24] 송혜정, 류방란, 신희경, “고등학생의 무단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한국교육, Vol.38, No.3, 
pp.107-136, 2011.

[25] M. Tyerman, Trancy, University of London 
Press, 1968.

[26] M. A. Lindstadact, “Employing mediation to 
approach truants,” Family Court Review, 
Vol.43, No.2, pp.303-322, 2005.

[27] K. Reid, “The causes of non-attendance: An 
empirical study,” Educational Review, Vol.60, 
No.4, pp.345-358, 2008.

[28] 유지연, 황혜정, “부모의 양육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정서발달 특성: 중학생 3학년의 자아인식, 정서
문제, 또래애착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4, No.1, pp.119-144, 2017.

[29] M. Rosenberg, Sociel and the adolescent 
self-imamg,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30] 홍봉선,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과 실
천, Vol.4, No.2, pp.81-117, 2018.

[31] 유성경, 심혜원,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
호요소 탐색,” 교육심리학연구, Vol.16, No.4, 
pp.189-206, 2002.

[32] 박지아,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5, 
No.4, pp.55-81, 2003.

[33] 남영옥·윤혜미, “청소년의 환경적 위험과 자아탄력성
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Vol.14, 
No.2, pp.93-111, 2007.

[34] 류수현,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관계 및 인터넷 과
몰입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상담학
회지, Vol.3, No.2, pp.83-98, 2018.

[35] 구승신, 정옥희, 장성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
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Vol.11, No.9, pp.225-237, 2011.

[36] 김아름, 윤안순,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이 자아인식과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 379

주의집중 문제를 통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된 매
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21, 
pp.969-990, 2018.

[37] 양명희, 이경아,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의 관련
성: 변화추이 및 인과적 방향성 검토,” 교육과학연구, 
Vol.43, No.2, pp.175-195, 2012.

[38] 배라영, 정서적 학대, 친구관계 문제와 관계적 공격
성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
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9] Z. J. Lipowski,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pproach truants,”  
American Journal lf Psychiatry, Vol.45, No.11, 
pp.1358-1368, 1988.

[40] 김정민. 지혜, “발달적 차이에 따른 신체화 증상 관련 
변인 연구 – 정서적, 인지적 및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
로,” 상담학연구, Vol.12, No.4, pp.1109-1130, 
2011.

[41] 윤기봉, 이사라, “아동·청소년의 신체증상 관련변인 
연구 – 개인, 부모, 사회적 관계 변인 중심으로,” 인간
발달연구, Vol.24, No.2, pp.39-57, 2017.

[42] K. H. Rubin and K. Burgess,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43] 박기원,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
회지, Vol.35, No.1, pp.1-15, 2014.

[44] 정익중,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
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Vol.29, 
pp.79-95, 2008.

[45] 신지현, 강현아,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
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
심으로,” 학교사회복지, Vol.44, pp.1-22, 2018.

[46] 김성일, 정용철,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가정환경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Vol.33, No.1, pp.5-27, 
2011.

[47] 김민주,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
경험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
포럼, Vol.56, pp.29-52, 2018.

[48] 이혜순, 옥지원,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
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Vol.12, No.1, pp.438-446, 2012.  

저 자 소 개

전 구 훈(Gu-Hun Jeon)                   정회원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학과(문학사)
▪200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2013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2015년 9월 ~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학교사회복지


